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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남미 바이오산업 중심 부상
아마존 국가 바이오연구센터 설립 합의 … 보건 협력에도 21기관 참여

아마존 삼림지역을 끼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이오산업을 위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11월29일 보도했다.

브라질을 비롯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주엘라 등 중남미 7개국은 11월29일 

브라질 북서부 아마조나스의 마나우스에서 끝난 제1회 판 아마존 보건분야 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 연구센터 설

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브라질 북부 파라의 벨렝에서 열리는 브라질 과학기술발전협회 연례회의 기간에 연구

센터가 구체적인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연구센터는 앞으로 아마존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석․박사 과

정을 개설하는 등 연구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연구센터 설립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오스발도 크루스 연구재단 관계자는 “보건 분야에 있어 아마

존 국가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바이오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국가들은 2004년 브라질에서 보건분야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각국의 21개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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